
새로운 섬유의 이야기Ⅲ(2)-(3) 

 

 

5-3 화지(일본종이)조 

1) 화지조 폴리에스터 직물(데이진 네스텍스(nestex)의 엘쉐이드)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일본 고유의 화지가 나타내는 부드러움과 따듯함 등

을 재조명하는 기운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화지는 외부노출 시 황변열화, 

이연성(而燃性), 난통기성 등의 이유로 용도전개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

점을 해소하기 위해, 화지의 외관과 태를 가지면서도 폴리에스터의 기능을 

갖춘 화지조 직물 제조에 착수하였다. 폴리에스터 부직포와 폴리에스터 하이

메쉬 직물에 유사한 성능의 직물을 개발하였다. 

폴리에스터 100% 복합직물로서, 내구성, 난연성, 자외선 차단 효과, 항균방

취 및 방충 등의 기능 부여가 가능하다. 화지조의 외관을 손상시키지 않으면

서 난통기성 및 결로성 등도 해소하였다. 미닫이패널 및 사방등(四方燈, 위쪽

에 끈이나 들쇠가 있어 들고 다닐 수 있는 네모 반듯한 등) 조명구에 사용되

고 있다. 

 

2) 종이섬유/트리아세테이트 복합소재(코넨의 헤로익(heroic)) 

종이 섬유사를 경사 및 위사에 사용하고, 트리아세테이트와 복합하였다. 

트리아세테이트는 슬러브(slub)조 소재로, linen-like한 외관 및 광택을 지니고 

있다. 필라멘트 직물이지만 종이 섬유사와 복합한 것이기 때문에 드라이한 

감촉과 표면감을 가진 방적사 직물개념으로 가공되고 있다. 

 

3) 에치젠(越前)화지를 원료로 한 종이사(협화 텍스타일) 



K사가 실의 제조로부터 봉제까지 직접 다루어 화지사 100% 내의를 상품

화하였다. 고요리(紙縒り(종이노끈))의 제조법과 동일한 강연사이다. 화지가 

지닌 흡방수성 및 보온성 등의 기능을 최대한 드러내기 위해, 100% 직물 및 

편성물에 알맞은 종이사 개발에 몰두하여 왔다. 마무리 가공 단계에서 수작

업을 도입하여 강신도 및 신축성을 부여한다. 

 

화지의 특징 

① 수분을 흡방출하는 조습 작용 

② 암모니아 등(피부의 노폐물은 저분자 화합물이다)의 흡수 및 탈취 

③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표면을 보호하고, 피부의 노화를 방지 

④ 화지의 흡습성은 무좀 방지 및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적이며, 화지를 내

의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전에 없는 

기쁜 소식이 되고 있다. 

⑤ 화지는 삶은 후 실을 꼬은 상태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중심이 비어있는 

스트로(straw)와 같은 상태가 된다. 섬유자체는 가운데의 수지부분이 빠져나

가 비어있기 때문에 중공이 이중인 구조가 된다. 공기가 가장 우수한 단열재

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따듯하고, 여름에는 통기성이 높고 시원하므로 화지 

소재의 의복은 일년 내내 쾌적하다.  

직물은 타올, 편물은 내의 등으로 판매하고 있다.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괴

로워하는 분 및 젖먹이와 어린이에 대해 피부에 좋은 상품으로 구매되고 있

다.  

 

5-4 특수가공 

1) 데님의 계란 껍질막 가공(출광 테크노 파인, 큐피, 구라보 및 이등충 상



사의 큐피드(Cupid) 탄생)  

계란 껍질막을 사용한 데님제품으로 내구성 부여가공 기술을 확립하였다. I

사는 마요네즈 제조회사로부터 공급 받은 계란 껍질막 원료(계란 껍질의 내

측 박막)를 분말로 만들어 섬유가공용으로 제조하였다. K사는 I사와 공동으로 

계란 껍질막 가공소재를 개발판매 하고 있다. 계란 껍질막은 아미노산을 풍

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피부의 신선함과 탄력을 보존하는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계란 껍질막 가공은 껴안고 자는 베개 및 베게 

피 등에 채용되고 있다. 

 

2) 천연섬유 주름 가공(고교연염, 스류 가공) 

지금까지 천연섬유 및 셀룰로스 섬유에 주름 가공을 할 경우, 수지계의 약

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태의 변화를 가져오며, 세탁도 대부분 드

라이 클리닝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 가공은 수지계 약제 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약품으로 섬유를 개질하는 것은 물론 새롭게 개발한 기

계로 자연스러운 종방향 주름을 표현한다. 수지로 덮여 있지 않기 때문에 태

의 손상이 없으며, 가정용 세탁기로 세탁이 가능하고, 다림질에 의해 주름이 

없어져도 수분에 의해 다시 주름 형상의 재현이 가능하다. 온도의 고저로 형

상이 변화하지 않고, 일단 가공된 주름은 반영구적으로 제거되지 않는다. 주

름의 촘촘함 및 깊이 등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면, 마, 레이온, 큐프라, 폴리노직 등의 100% 소재에서부터 복합소재까지 

응용이 가능하다. 직물, 셔츠 뿐만이 아니라, 얇은 직물에서부터 두꺼운 직물

까지 가능하다. 직물의 염색 전, 후 어느 단계에서도 가공이 가능하며, 프린

트 및 날염 전, 후에도 가능하다. 



3) 면 황변의 제거가 쉬운 가공(가네보 섬유의 스테이 화이트) 

개질제를 사용하여 면의 친수성을 높여 황변의 원인이 되는 올레인산의 

제거를 쉽게 하였다. 면 고유의 부드러운 태, 흡습성 및 흡수성은 변하지 않

고 그대로 이며, 간장, 카레 및 기름 등의 유성 성분의 오염도 떨어지기 쉽

다. 

 

4) 몰드 브래지어용 편성물(도레이의 MICROMOVE) 

폴리머 개질에 의한 극세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와 폴리우레탄 강연사의 교

편 편성물로서, 열처리에 의한 성형가공으로 성형성, 성형 유지성이 우수하

고, 열처리에 의한 변색을 방지하였기 때문에 발색이 좋아 버스트(bust) 라인

에 잘 맞는 아름다운 컵의 성형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극세의 단사로서,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부드럽고 평활한 태를 가지고 있으며, 열에 의한 태의 

변화가 없다. 또한 높은 신축성과 다양한 사이즈의 컵의 제조가 무리 없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5) 직물간 공극 및 요철까지의 표현하는 차세대형 직물 디자인 시스템(아

이치현 산업기술연구소 미장섬유 기술 센터의　도요시마 비즈니스 시스템) 

직물은 경사 및 위사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러한 실은 철망과 같이 반드시 

똑바로 교차하는 것이 아니라 구부러지기도 하고, 실들이 한쪽으로 뭉쳐 다

발이 되어 실간의 공극 및 요철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것을 예측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어려웠고 이렇게 예측한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시험

적으로 직물을 제직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아이치현 산업기술연구소 미장섬

유 기술 센터는 실의 구부러짐, 다발화 현상을 예측하고 실들 간의 공극 및 

요철을 시뮬레이션하여 표현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특허를 취득하였



다.(특허 제 3601718호, 평성 16년 10월 1일 등록) 

이 기술을 일반적인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형직물 

디자인 시스템」으로 T사가 제품화하였다.  

기존 설비의 직기에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직물의 필요한 부분에 위사를 

투입하는 것이 가능한 장치이다. 이 장치는 직물의 경사 사이에 장식사를 부

분적으로 위사와 함께 투입할 수 있으며, 도중에 반복하여 무늬를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장식사는 무늬 부분에만 혼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래의 자

카드 직물에 비해 가볍고 자수무늬의 직물에 비해 내마찰성이 우수하다. 또

한, 무늬가 표면에 도드라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프린트 무늬에 비해 고급

품이다. 

한편, 컴퓨터로 그려진 그림 무늬 데이터를 직기의 운전에 동기하여 자동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비용이 싼 것 외에도 지그재그 무늬 및 다이아

몬드 무늬 등 종래의 직물 무늬에는 어려웠던 무늬도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다. 

 

6) 무늬 부분만을 기모하는 가공(경도 기모의 알블루 가공) 

전면 박기모 가공 및 기모소재의 일부분을 형태에 따라 태워서 무늬를 내

는 기존의 버스트(burst) 가공 등 과는 달리 이 가공은 디자인 형을 이용하여 

나타낸 무늬부분만을 기모한다. 평평한 부분과 기모 부분에 의한 요철은 소

재에 입체감을 부여한다. 

열 및 약품을 사용하는 가공이 아니기 때문에 소재의 손상이 없어 기모한 

부분의 태는 부드럽다. 

천연섬유로부터 합성섬유까지 직물 및 셔츠를 포함하여 소재에 상관없이 

가공이 가능하며(물론 경사의 밀도가 높은 것도 가능하다), 두께가 얇은 소재



의 경우에는 섬세한 무늬의 연출도 쉽다. 

7) 나노 레벨 기모가공(성화제일산업의 하이셈) 

특수수지를 기지에 침지시킨 후 수세하는 것으로 나노 수준의 기모를 발

현한 제품. 수세가공은 이차제품 수세를 상정한 것으로, 봉제 부위의 주변부

분 등에 고급품의 빈타지(vintage)감을 표현하는 것은 물론 가공 후에는 견명

의 느낌(kishimi감) 및 촉촉한 태 등 독자적인 태의 표현도 가능하다. 

소재는 면, 마 및 레이온 등의 셀룰로스 섬유가 중심이다. 

 

 


